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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한 아름다움을 향한 순례자들
교황께서는 최근 전세계에서 온 260명의 예술가들을 만나 "인간의 마음 속 깊은 열망을 풀어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셨다.
2009-11-30.
교황께서는 11월 21일 시스티나 경당에서 예술가들에게 한 연설에서 "다른이를 알고, 사랑하고, 그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열망을 풀어주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전달해 줄 것을 촉구하셨다. 
" 여러분은 미(美)의 담당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재능 덕택에 여러분은 인류의 마음을 향해 말할 수 있고, 개별적이고 집단적인 감수성을 건드릴 수 있으며, 꿈과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지식과 인간적 활동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말씀하셨다.
"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재능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가진 큰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여, 아름다움을 통하여, 아름다움 안에서, 아름다움을 전달하도록 하십시오! 예술을 통해 여러분은 인류를 위한 희망의 전령사이자 증거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아름다움의 처음이자 마지막 원천에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신앙인들과 대화에 참여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재주와 예술로부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그것을 드높이고 더욱 자라나게 합니다." 
이기심의 굴레와 싸울 것
"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에게 제시되는 아름다움은 환각적이고 기만적이며, 피상적이고 맹목적이어서 보는 이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을 보는 이를 고양시켜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지평으로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기 안에 가두어 속박하고 희망과 기쁨을 잃게 합니다."
"그것은 욕망과 권력의지, 소유욕, 타인에 대한 지배를 불러일으키는 유혹적이지만 위선적인 아름다움이요, 무례함과 침해, 공연한 도발과 같은 추한 형태로 금방 변해버리는 아름다움입니다."
베네딕토 16세께서는 "예술사상 가장 특출한 창작 중의 하나"인 시스티나 경당에서 예술가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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